
안녕하세요!
저는 사고로  척추손상으로 인해 휠체어를 7년 가까이 타고 있습니다. 

(평일 아침 )일주일에 세번은 대학교 재활병원에  9시 첫 타임 재활 치료를 다니고 있으며  
(평일,토요 아침 )이주일 에 세 번은 일산 에 있는 한의원에 왕복콜을 신청해서 침을 맞으러 
(9:30분 첫 타임) 서울시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평상시에 병원에 가기 위해서 어김없이 정기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여서 매일 그렇듯이 화장
실에서 큰 볼일 및 샤워를 하고 있으면  차량이 배차되어서 출발해서 10분후에 도착한다고 
기사님께서 전화가 오면 항상 제 마음이 다급해지고 빨리 볼일을 보고 씻고 준비하고 옷을 입
고 소변도구 등을 챙겨서 전동휠체어에 타기까지 제시간에 나가야 하는데 차량이 도착 후 10
분을 기다려 주고 10분이 경과하면 그냥 가버리는 경우들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기사님들 중 짜증을 내는 기사님 들도 간혹 한번 씩 있기에 정신적 · 육체적으로 마음에 
중압감이 있는 터라 감은 머리를 제대로 말리지 못하거나 머리손질을 하지 못한 채 신발도 신
지 않고 전동휠체어 무릅위에 올리고 엘베를 눌러서 차량 앞으로 가기까지 허둥지둥 
나가기가 한두 번이 아니어서 차를 놓치면 다시 배차 를 받아서 가려면 배차 시간도 오래 걸
리고 제 시간에 병원에 도착 하지 않으면 병원 치료도 못 하게 되어서 매일 평일 아침마다 차
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불안감 때문에 마음은 다급하고 숨이 차고 온몸에 힘이 빠져서 지칠 때
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건강했을 때를  비춰보면 다치기 전에는 출근시 아침밥 먹고 세안을 하고 준비해서 나가
기 까지 30분이면 되는 일상 일들이 다치고 나서 휠체어를 타고 아침 출근 시간 때 에 준비 
해서 병원에 가는 일들은 다치기 전의 3~4배의 시간이 걸리고 온몸에 진이 빠질것처럼 힘겹
다는 것을 직접 겪어 보지 않으신 분 들은 이해하기 힘드실 거라 생각 합니다. 

서울시 시설 관계자 분들이나 장애인 콜센터 직원분들 또는 장애인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님 
들은 조금더 시간을 할애해 주는 것에 대한 마음이나 생각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으며 이용자의 애로 사항들을 잘 살펴주거나 해하려 주지 않기에 모든 불편
함은 이용자가 감수 하고 떠안아야 하는 사실이 싫게만 느껴 질때가 여러 번에 걸쳐서 있었습
니다. 이해하려고 하거나 알고싶어하는 마음도 없거니와 관심도 없는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저도 다치기 전에는  장애인분들 고통에 대해서 잘 몰랐었습니다. 
누구라도 후천적인 사고나 천재지변으로 중증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가족들 중에 누가 언제 
다치게 된다면 저와 같은 일상을 접하게 되었을 때 마음에 고통이 크게 다가 올거라 생각됩니
다.

제가 다친 부위가  척추 중에서 흉추 t2 ~ t3 번 가슴 위쪽 으로만 신경들이 살아있고 
가슴 아래로는 모든 신경들이 움직이지 않아서 몸의 균형을 허리로 지탱할수 없기에
양손으로만 몸의 중심을 잡으면서 샤워 를 하고 큰일 보는 것도  한 손을 지지대에 의지하고 
허리를 숙여서 다른 한 손으로 장갑을 끼고 일일이 변을 파내면서 볼일을 보다 보니 (변이 딱



딱해서 파내기도 힘들고 항문 바로앞에 있는 거는 어느정도 빠저 나오는데 항문 안 깊숙한 곳
에 변이 있으면 손가락이 다을뜻, 말뜻 빠질 뜻 하면서 안 빠지는 경우 머리가 돌아 버릴 것 
같고 팔이 절여 오고 온몸에 땀은 비오듯이 하고 진땀을 흘리면서 숨을 몰아쉬면서 볼일을 보
고 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녹초가 되는 날이 허다 합니다.

큰 볼일을 보거나, 기구를 통해서 소변을 보고, 샤워하고 수건으로 온몸의 물기를 닦는 일이 
왜 이리 힘이 들고 엉덩이는 왜 이렇게 천근, 만근 무거운지 다치치 않았을 때를 자주 떠올리
곤 합니다. (사고 이후 소,대변 보는 일이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인지 매일 저 스스로 생각 
합니다.)

예를 들어  비유 하자면 머리와 생각은 멀 쩡 한대  소,대변 보는 것은 마치
치매 환자가 된듯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건강했을 때라면 너무도 간단한 일들인데 장애인콜택시를 타기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이 길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의 다친 몸상태에 대해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척추 환자의 경우 사람에 따라 가슴 부위 또는 명치 부위,  배꼽 아래, 무릅 아래, 등 어느 부
위를 다쳤는지 에  따라서 몸을 움직이거나 일상생활에 미치는  시간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23/11/11 오늘도 아침 새벽 5시부터 일산 한의원에 가기 위해서 큰 볼일을 보기 위해서 마
음에 고통을 이겨내면서 침대에서 휠체어로 옴겨 타서 화장실로 들어가서 변기로 옴겨 않아서 
비닐장갑을 끼고 젤을 손가락에 위에 펴 발라서 한쪽 손으로 기둥을 부여잡고 양다리 사이로 
바짝 업드려서 다른 한쪽 손으로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서 딱딱한 변을 뭉텅이 뭉텅이 하나 씩 
파내다가 숨이 차면 멈췄다 쉬면서 반복 적으로 변을 다 뻬낼때까지 1시간 30분 가까이  사
투를 벌인다. (이러다 보면 비닐장갑에 한번씩 피가 흔건하게 묻어 나오기도 한다.) 온 몸에  
땀으로 범벅이 되고 숨을 몰아쉬고 샤워기로 땀을 씻어 내고있는 도중에 있으면 전화벨이 울
립니다.

당연히 배차된 장애인콜택시 기사님의 전화이다. 
나는 전화를 받기전에 곧 차량이 도착하니 빨리 서둘러서 늦지않게 나가야 한다는 조급한 마
음이 앞선다. 

전화를 받는다. 기사님께서 어디에서 출발하면서 10분후에 도착 한다고 천천히 준비해서 나오
시라고 말씀해주신다 어딘가 모르게 다른기사님들과 다르게 쌀쌀 맞거나 무책임한 언행이 아
니어서 준비하느라 시간이 걸리는데 조금 천천히 와주세요! 말을 건내본다 “네” 천천히 출발
해서 오신다고 해주셔서 친절히 대답해 주셔서 속으로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통화하면서 다른 기사분들과는 확연히 다른 면모를 느낄수 있었고 전화를 끊고 하고 있었던 
샤워를 끝낼때 쯤 기사님께 전화가 걸려오면 도착 했다고 나올 준비가 되었냐고 물어봐 주시
고 “아직 화장실입니다” 하니까 재촉하시지도 않으면서 전화기 넘어로 너스레 웃으면서 천천
히 준비해서 나오시라고 친절하게 말씀해주셔서 마음이 편하고 즐거운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상냥하고 친절하신 기사님도 계시구나! 다시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는방향이 출발지와 목적지차량 왕복 신청이 되어 있는데 가는 내내 기사님과 즐거운 대화로 
목적지까지 잘올 수 있었고, 기사님은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잘 치료하고 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엘베를 타고 한의원으로 올라와서 치료 첫 타임을 들어가기 위해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
다.
 
09:30분 첫 치료시간이 되어서 간호사님이 들어오라는 말과함께 전동휠체어를 타고 
침구실로 들어가서 엉덩이를 휠체어에서 침대로 옴기고 (보통 침대 높이가 높아서 수동휠체어
를 타고다기에는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다리를 올리고 신발을 벗겨야 하는데 평상시에는 
활동지원사님이 오셔서 도와주시는데 오늘은 집에서 김장을 하신다고 하셔셔 하루 쉬는관계로 
간호사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침구에 편안히 누울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선생님께서 전동휠체어를 빼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셨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저도 망설이게 되었는데 (평상시 활동지원사님이 치료 전, 후로 전동휠체어를 치워 주시거
나 다시가져다 주셨습니다.)

운전기사님이 대기실에 와계셔서 저를 기다려 주시면서 휠체어를 빼주시고는 나가셨고 침을  
맞고 끝날 무럽에도 기다려 주셨다가 활동지원사님 처럼 편안히 전동휠체어를 탈수있게 가져
다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 했습니다.
집에오는 길에도 시골동네 형처럼 따뜻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다음에도 기사님 이름과 
차량번호를 알아 두었다가 친절히 도와 주셔셔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었으며 매일매일 손0호 77라3711 기사님 차량을 타고 싶어서 기다려 질것 같습니다,

손0호 기사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
다음에 또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뵙는 날까지 안녕히 계세요! ^^
77라 3711 손0호 기사님을 칭찬합니다. ♥
                                                                                      
                                                                                      
                                                                                      
                      


